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 재 요 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진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국회토론회 

한국 사회 차별의 현 주소와 그 대안
       

       일시 : 2018. 12. 4. 화. 오전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 금태섭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4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반차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며 내년 3월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

원회 권고 이행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금태섭, 김종

대, 제윤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 차별과 혐오의 실태를 짚어보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그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

련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 개요 1부.  끝.

첨부. 토론회 개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국회토론회 

한국 사회 차별의 현 주소와 그 대안

1. 취지

- 촛불 이후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차별과 혐오 또한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차별금지법, 각종 인권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

음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실태를 짚고 대안을 논

의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본 토론회를 통하여 차별받는 당사자의 다양한 사례를 증언하고, 10년 넘게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차

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대안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시기 : 2018년 12월 4일 (화) 오전10시~12시

- 장소 : 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공동주최 : 금태섭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더하

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토론회 기획

  

인사말 (10:00~10:15)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단체 인사 

증언 (10:15~10:35)

증언1. 가족상황 차별 : 최형숙 /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증언2.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 캔디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증언3. 이주민 차별과 혐오 : 사월 /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발표 (10:35~11:35)

발표1. ‘혐오’를 통해 본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대안 (홍성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표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본 한국사회 차별 (이주영 /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발표3. 차별금지법과 제도적 대안 (조혜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35~12:00)


